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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신판(新版)․‘민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속

학인가

민속학과 ‘근대’ 혹은 현대민속학에 대한 프롤로그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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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모토 미치야(岩本 通弥) 교수는 도쿄대학대학원 총합(總合)문화연구과에 재직중이다. 주요 편

저로는 �기억(記憶)�(現代民俗誌の地平 3, 朝倉書店, 2003), �고향 자원화와 민속학(ふるさと資源化

と民俗學)�(吉川弘文館, 2007), �세계유산 시대의 민속학(世界遺産時代の民俗學: グローバル スタ

ンダードの受容をめぐる日韓比較)�(風響社, 2013) 등이 있다. 특히 �세계유산 시대의 민속학�은 다

년 간에 걸친 한일 주요 민속학자의 공동연구 성과물로, 글로벌 표준의 수용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문

화유산에 대한 성찰적 비교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와모토 교수는 한국 유학 경험을 바탕

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민속학의 대화와 실천을 위해 진력해 온 

학자이다. 한국에서는 문화의 <전통>화: 국제화와 민속화의 입장 (�일본문화연구� 5, 동아시아일본

학회, 2001), 야나기타 구니오와 일국민속학의 창출 (이상현 외 공저,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 민속원, 2008) 등이 소개되었다.

<부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1998년 일본민속학회의 �日本民俗學�(215호)에 <왜 민

속학은 ‘근대’를 다룰 수 없게 되었는가>라는 부제로 실린 글이다. 민속학이 근대에 생겨난 학문임을 

상기할 때, 민속학과 ‘근대’에 대한 천착은 지당한 문제 인식이라 하겠다. 저자의 논의는 한국 민속학

계에도 커다란 참고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주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약하지는 않겠지만, 이 논문에서

는 야나기타 민속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가장 야나기타 민속학다운 부분을 잘라내고 패전 후

를 존립해온 일본민속학을 성찰적으로 비평하였다. 저자는 민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민속‘으

로’ 연구하는 민속학의 방법론의 발전을 강조한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민속’ 개념, 야나기타 

민속학에 대한 정치한 해석 및 발전, 전후(戰後)에 강화된 민속=민간전승을 대상화 한 일본민속학의 

전개과정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근대 나아가 현대, ‘현재 여기에 있는 당연함’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는 현대 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저자는 20년 전에 발표한 논문을 대폭 보정하여 한국어권 독자를 위한 신판을 집필하였다. 20년 

전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논문이다. 이는 저자의 성실함과 동아시아 민속학의 발

전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자는 의지의 발현으로도 읽힌다. 새롭게 추가된 주석(*표시)은 그 자체

만으로 논리적 치밀함과 일본민속학의 현황 및 과제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역자로서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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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빨리 출판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번역에 있어 가급적 직역에 충실하려 했으나, 가독

성을 위해 문장을 일부 해체해 재구성하였고, 교정 단계에서 저자와 동국대학교 남근우 선생님의 가

르침을 받았음을 밝힌다.


